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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제지, 경영권 분쟁 “법정소송”
아람FSI-국일제지, 경영진 교체 요구 … 경영진은 의결권 제한 대응

제지업계 2위인 신호제지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최대주주인 구조조정전문 펀드 아람FSI와 2대 주주인 국일제지가 김종곤 대표와 엄정욱 부회장 등 경영진

의 전면교체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맞서 경영진은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소송을 준비중이다.

국일제지는 박엽지를 생산하는 제지기업으로 매출액이 470억원이고 아람FSI는 자본금이 8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제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호제지의 지분 25.7%를 보유하고 있는 아람FSI와 지분 19.8%를 보유한 국일제

지는 최근 경영진을 새로운 이사 6명으로 교체하는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아람과 국일제지는 현재 경영진이 회사 운영능력이 부족하다며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표면적인 지분 구조상으로 보면 아람FSI와 국일제지의 지분을 합치면 45.5%에 달하기 때문에 경영진 

교체 의사가 관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엄정욱 부회장과 김종곤 대표 등 현 경영진은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거부하는 동시에 향후 임시주총

이 열리더라도 아람FSI의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면 경영권 방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법정 소송 

등 정면대응에 나설 채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현 경영진의 우선적인 전략은 아람FSI 지분 25.7% 중 신호제지 대리점과 거래기업들이 의결권을 위임한 

13.7%에 대한 권리를 묶어두자는 것이다. 신호제지 대리점과 거래기업들은 2004년 말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대주주로 부상한 아람FSI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신들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했었다.

따라서 의결권이 제한되면 아람과 국일제지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은 45.5%에서 31.8%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현 경영진 입장에서는 13.7%의 의결권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우호세력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투자

은행(8.7%), 우리사주 및 종업원(9.4%)에 경영진(2%)을 합쳐 지분 34.8%를 확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도하게 

된다.

신호제지 경영진은 이에 따라 대리점 및 거래기업들과 연계해 의결권 반환 청구소송을 조만간 법원에 제기

할 방침이다.

신호제지 관계자는 “2004년말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주주들이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아쉽다며, 대리점과 거래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의결권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람의 나머지 지분 12%도 사실상 현 경영진이 펀딩을 통해 취득이 가능토록 주선해주었기 때문에 주

식반환청구 소송이나 의결권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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